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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 속에서 보낸 한 해였다.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흑사병(페스트), 17세기 스페인에 의해 
잉카제국의 멸망을 이끈 천연두, 제1차 세계대전을 조기 종식시킨 스페인독감처럼 팬데믹은 역사 전환의 기점
에 있었다. 코로나 19이후 다가올 대변환을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전환에 대한 이해와 방
향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다시 말해 세계화에 
대한 미래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핵심용어를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계화, 반세계화,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관한 네트워크 및 4종류를 통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네트워크로부터 허브 용어, 
응집중심성 용어, K-코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단순화 네트워크로 부터 핵심용어를 추출하여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용어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코로나19∣포스트코로나19∣세계화∣디지털화∣네트워크∣
Abstract

2020 was a year in which the world spent in disorder due to the pandemic of Coronavirus 
infection-19(COVID-19). The pandemic was at the beginning of a turning point in history. For examples, 
the Black Death(Pest) that destroyed the feudal system of medieval Europe in the 14th century, 
smallpox that led to the destruction of the Inca Empire by Spain in the 17th century, and the Spanish 
flu that ended World War I early. The great transformation that will come after COVID-19 is presented 
from various fields and perspectives, but the understanding and direction of the transformation is 
ambiguou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and to analyze core terms based on a network of the future 
of globalization after COVID-19. Four Networks related to globalization, anti-global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after COVID-19 were established respectively. A network integrating four 
networks was also constructed. The core terms were extracted from the hub nodes, the stress 
centrality, and the simplified network to which the K-core algorithm was applied. After COVID-19, the 
changes in globalization were analyzed from the extracted core terms. This study is thought to be 
meaningful to propose a method of deriving and analyzing core terms based on a network in 
understanding social changes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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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은 한해였다. 
불행히도 이 팬데믹은 현재진행형이다. 어떻게 이 재난
을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포스트
코로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 상당한 정도로 
사회적 변화가 야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유럽인구의 30%를 사
망에 이르게 했다.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가 봉건제를 
붕괴시키고 결국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1]. 1600년대 
초 스페인이 천연두와 함께 남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
면서 하루아침에 잉카제국이 무너졌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을 조기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이 역사적인 팬데믹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매우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페스트가 유행할 때 유럽에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함께 돌았다. 예를 들어, ‘시궁창에서 살
기’, ‘에메랄드 부숴먹기’, ‘오줌/고름 마시기’ 등 황당한 
유언비어가 돌았다. 병을 더 악화시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일어났다[2]. 2020년에는 ‘인포데믹(infodemic)’
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전염병을 뜻하는 endemic의 합성어
로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3]. ‘알코올 음료 섭취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
다’, ‘담배의 열기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등이 대
표적 예다.

스페인 독감은 실제 미국 캔자스주 해스컬에서 발생
한 미국 독감이다[2].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의 이익
을 위해 정보를 숨기는 것을 당연시 여겼으므로, 중립
을 선언한 스페인에서만 독감 확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
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독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얻게 되었다. 정보를 숨김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가져왔다. 2020년에도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코
로나19는 더 확산되었다. 이에 반해 전수조사 및 감염

경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한 한국은 ‘K-방
역’이라는 명예를 얻고 있다. 정보의 공개, 가짜뉴스의 
단절, 정확한 예측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
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잡한 현상이나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 중 
하나가 네트워크 과학이다[4]. 네트워크는 노드라 불리
는 구성요소(점)와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링크(연결
선)로 단순화한 것이다[5].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사회네
트워크[5], 생명현상을 분석하는 유전자 네트워크나 단
백질 네트워크가 좋은 예이다[6][7].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화, 반세계화, 디
지털화 등에 관련된 용어를 노드로 하고 상호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링크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는 복잡하게 얽힌 정보나 현상들을 네트
워크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단순화시킴으로써 핵심정보, 
핵심현상, 핵심용어를 도출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와 
가장 근접한 현상이나 사실을 이해하는데 좋은 연구방
법이 되고 있다[8][9].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
는지에 대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생존법,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찰, 포스트코로나 대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비자 행동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다양한 관점을 담은 기획보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혼
돈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
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핵심용어를 도출하고 세계화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세계화, 반세계
화, 코로나19 이후 세계화 및 코로나이후 디지털화 관
련 정보로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들 4 종
류 네트워크를 통합한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각 네트
워크의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K-core(K-코어) 알고리
즘을 도입하여 핵심용어를 추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코
로나19 이후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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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먼저, 세계화, 반세계화, 코로나19 이후 세계화(포스트
코로나-세계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포스트코로
나-디지털화)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디지털화
를 포함한 것은 현재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급격한 변
화를 초래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및 반세계화 
데이터베이스는 위키백과에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였다
[11].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의 변화에 관한 전망
은 박종현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19시대, 세계화의 모
습은?’[12], 롯데그룹이 분석한 ‘코로나 19, 전과 후’ 보
고서의 세계일보 요약[13], 문화일보에서 제시한 ‘포스
트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14], 머니투데
이의 기획보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화의 판도가 달
라진다’[15]를 사용하였다. 탈세계화에 대한 전망은 김
영한 교수의 ‘미국은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탈세계
화 시대인가?’[16] 및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포스
트코로나 이후엔 세계화 없다’에 관한 글로벌이코노믹
의 요약[17]을 사용하였다.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대
한 전망은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경
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에 관한 스카이데일
리의 요약[18]을 사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반영하
고자, KISO저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
털 대전환’[19],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에서 발표한 
‘포스트코로나-코로나19와 비대면, 디지털사회 전환’[20],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언택
트 디지털 전환 기회’[21]를 사용하였다.

2. 네트워크 구축 및 구조인자 분석
먼저 세계화, 반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 포스

트코로나-디지털화에 관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중
심으로 용어를 노드로 하고 한 문장 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링크로 구축하였다. 동시에 세계화, 반세계
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를 하
나로 통합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이는 관련 분야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향후 세계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각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사이토
스케이프(cytoscap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22].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든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주는 멱함수 분포를 가지는 척
도없는 네트워크(scale free network)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1]. 멱함수 분포를 가진다는 의미는 허브에 
해당하는 소수 노드에 많은 링크가 연결되고, 매우 적
은 링크를 가진 다수의 노드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
다. 동시에 네트워크를 및 허브노드를 기반으로 중요하
고도 핵심적인 용어를 도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구조인자인 
노드수, 링크수, 연결선수, 뭉침계수, 응집중심성, 지름 
값은 사이토스케이프 프로그램 분석 도구인 “Network 
Analyzer" 통해서 얻었다[표 1].

3. 네트워크로부터 핵심용어 도출
네트워크로부터 핵심용어를 구축함에 있어서 간단한 

방법으로 허브 노드(용어)를 추출하는 방법과 응집중심
성이 높은 용어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응집중심성은 
한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하나로 한 노드 n
을 통과한 최단경로(shortest path) 수를 계산하는 것
으로 노드 n을 통과하는 수가 많을수록 응집중심성 값
이 커지며 이는 네트워크에서 관련성과 타당성이 높다

네트워크 노드수 링크수 연결선수 뭉침계수 응집중심성 지름 멱함수

세계화 485 1,514 3.1 0.269 3,036 13 y = 162 x-1.4

반세계화 204 462 2.3 0.059 1,267 11 y = 63 x-1.4

세계화Post19 539 1,316 2.4 0.114 5,206 9 y = 71 x-1.3

디지털화Post19 259 552 2.1 0.016 1,553 9 y = 63 x-1.4

표 1. 세계화, 반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 및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구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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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8]. 도출한 각 핵심용어별 연결선수와 
응집중심성은 구조 분석 도구인 “Network Analyzer”
에서 제공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핵심용어를 도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네트워크 자체
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ore(코어) 알고
리즘을 도입하였다[23]. K-코어 알고리즘은 비교적 가
중치가 낮은 노드나 링크를 우선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복잡한 네트워크를 단순화하고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K-코어 네트워크를 구
축하기 위해서 k-코어 값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k-
코어 값보다 작은 링크를 가진 노드를 제거하여 남은 
노드로 구성되는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페이옉(Paje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의 전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네
트워크에서 링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허브 노드인 핵심
용어 및 응집중심성 값이 높은 핵심용어를 도출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자체를 단순화하는 K-
코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핵심네트를 구축한 후 허브 
노드와 응집중심성 노드를 비교 분석하였다[8]. 이는 비
교적 가중치가 낮은 노드들을 먼저 제거하여 단순하고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였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핵심용어를 선택할 수 있다[23].

III. 연구 결과 

세계화, 반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 포스트코로
나-디지털화에 대한 각 네트워크를 [그림 1]에서 보여
주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와 링크 및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구조인자는 [표 1]에 나타냈다. 모든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사회네트워크와 같은 척도없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표 1의 멱함수 참고]. 이
는 허브에 해당하는 소수의 핵심용어를 도출할 수 있으
며 이 용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네트워크 반세계화네트워크 세계화Post19 네트워크 다지털화Post19 네트워크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1 세계화 세계화 반세계화운동 반세계화운동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19

2 문화세계화 문화세계화 다국적기업 반대 코로나19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3 경제세계화 경제세계화 세계사회포럼 반세계화운동가 세계화 세계화 K-방역 재택근무

4 국가 정치세계화 반대 다국적기업 해결책 선진국신화파괴 디지털뉴딜 위기극복

5 세계경제발전 다국적기업 반세계화운동가 세계사회포럼 선진국신화파괴 G2위축 디지털격차 디지털뉴딜

6 문화 국가 반세계화시위 반세계화시위 탈세계화 탈세계화 한국판뉴딜청사진 디지털전환

7 기술 문화 유럽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정부 정부 교육격차 한국판뉴딜청사진

8 인구이동 기술 시위대 시위대 미국 국가역할 각광산업 K-방역

9 경제 인구이동 세계경제포럼 비판 세계화미래 기업 영상회의 영상회의

10 민주적세계화 경제 노동자집단 개발도상국 노동시장 정부개입 아마존수혜 디지털격차

* 이탤릭체는 연결계수와 응집중심성간에 서로 다른 용어를 표시

표 2. 세계화, 반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 및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 네트워크에서의 상위 10위 핵심용어

그림 1.  세계화(A), 반세계화(B), 
포스트코로나-세계화(C) 및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D)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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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노드와 응집중심성 값을 반영하여 네트워크로
부터 핵심용어를 추출하고 비교함으로써 유용하고 핵
심적인 정보를 얻고자하였다[표 2]. 세계화 네트워크에
서는 ‘세계화’, ‘문화세계화’, ‘경제세계화’, ‘국가’, ‘기술’, 
‘문화’, ‘인구이동’, ‘경제’ 등이 등장하였다. 일부 핵심용
어인 ‘세계경제발전’과 ‘민주적세계화’는 허브 노드에서 
발견되었고 ‘정치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은 응집중심성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등장하였다. 두 결과를 필요에 따
라 핵심용어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
였다. 포스트코로나-세계화와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

에서는 ‘포스트코로나’와 ‘코로나19’가 가장 높은 순위
의 핵심용어로 등장하는데, 이는 포스트코로나가 핵심
인 만큼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표 2]. 각 네트워크
는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핵심용어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
고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세계화에서는 현재 반세계화운동이 태동하고 있으
며, 다국적기업의 문제, 이를 위해 반세계화시위가 세계
사회포럼과 유럽사회포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세계화에서는 세계화가 코로
나19 이후 탈세계화가 꿈틀거리고, 선진국신화가 파괴

그림 2. 세계화, 반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 및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 통합네트워크. A) 각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용어의 
분류표 및 다른 색으로 표시한 범례, B) 통합네트워크 및 구조 인자들 
[주의: 인쇄물 흑백그림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검색 서비스』에 실린 원본의 색을 참고] 

전체네트워크 2-core 네트워크 3-core 네트워크 4-core 네트워크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1 세계화 포스트코로나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

2 포스트코로나 세계화 코로나19 코로나19 세계경제발전 IMF 이동 증가

3 코로나19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증가 코로나19 경제세계화 이동

4 문화세계화 반세계화운동 다국적기업 반세계화운동 경제세계화 증가 증가 성장

5 반세계화운동 다국적기업 정부 다국적기업 이동 포스트코로나 인터넷 사람

6 다국적기업 반대 경제세계화 경제세계화 코로나19 문화 정부 상호작용

7 경제세계화 정부 문화세계화 확대 포스트코로나 기술 상호작용 경제세계화

8 정부 확산 반세계화운동 국가 문화 다국적기업 사람 문화세계화

9 해결책 탈세계화 국가 정부 상호작용 경제세계화 성장 정부

10 선진국신화파괴 선진국신화파괴 증가 자유무역협정 국가 반세계화운동가 기업 국가
*이탤릭체는 연결계수와 응집중심성간에 서로 다른 용어를 표시

표 3. 통합네트워크에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핵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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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에서는 디지털뉴딜, 디지
털격차, K-방역, 한국판뉴딜청사진, 영상회의, 재택근
무, 교육격차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는데, 현재 코로나
19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보들이
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종류 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2]. 먼저 각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다른 
네트워크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분류를 체계화
하였다[그림 2A]. 예를 들면, 세계화에만 등장하는 용어
는 423개이며(범례 1), 반세계화에는 174개(범례 2), 
포스트코로나-세계화에는 473개(범례 3), 포스트코로
나-디지털화에는 231(범례 4)개가 있다. 3개 네트워크
인 세계화, 반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에 동시에 

등장하는 용어는 6개(범례 8)이며, 세계화, 포스트코로
나-세계화,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에 동시에 등장하는 
용어는 2개(범례 11)로써 ‘확대’ 및 ‘세계경제’가 그것이
다. 4종류 네트워크에 동시에 등장하는 용어는 없었다. 
분류된 용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1가지 
다른 색(범례)으로 시각화하였다[그림 2B]. 

통합네트워크는 노드수가 1,390이며, 링크수는 
3,833이며, 뭉침계수는 2.76이었다[그림 2B]. 이 네트
워크 역시 전형적인 척도없는 네트워크(멱함수 참고)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B에서 위쪽에 붉은색 계통(범례 
1과 2)의 색을 보여주는데, 이는 세계화 및 반세계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쪽에는 녹색 계통(범례 3과 4)의 
색인데, 포스트코로나-세계화 및 포스트코로나-디지털
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화와 반세계화는 네트워
크가 서로 겹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와 디
지털화가 서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
은 각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서로 겹치는 용어들이 핵심
용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코로나19 이
후, 디지털 시대가 더욱 확산되는 현실에서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네트워크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 노드를 단계적
으로 제거하면서 핵심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고 [그림 
3], 이 네트워크로부터 핵심용어를 도출하고 통합네트
워크와 비교하고자하였다[표 3]. K-코어 알고리즘을 적

네트워크 종류

전체네트워크 2-core 네트워크 3-core 네트워크 4-core 네트워크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연결계수 응집중심성

출현 비율 출현 비율 출현 비율 출현 비율 출현 비율 출현 비율 출현 비율 출현 비율

①세계화 2 1.4 3 2.1 3 2.1 5 3.5 3 2.1 3 2.1 5 3.5

②반세계화 1 0.6 2 1.2 1 0.6 1 0.6 1 0.6

③세계Post19 2 0.4 2 0.4

④세계화+반세계화 1 2 1 2

⑤세계화+세계Post19 1 3.2 1 3.2 2 6.5 1 3.2 2 6.5 1 3.2 5 16.1 4 12.9

⑥세계Post19+디Post19 2 8.7 2 8.7 2 8.7 2 8.7 2 8.7 2 8.7

⑦세계화+반세계+세계Post19 2 33.3 3 50 2 33.3 2 33.3 1 16.7 2 33.3 1 16.7 1 16.7

⑧세계화+세계Post19+디Post19 1 50

출현: 각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용어가 나타난 개수, 비율: 전체용어 개수에 대한 상대비율, 세계Post19: 포스트코로나-세계화, 디Post19: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

표 4. 통합네트워크로부터 추출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핵심용어의 네트워크 용어 분류 및 출현 비율

그림 3. K-코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단순화한 네트워크 A) 
2-코어, B) 3-코어, C) 4-코어 

[주의: 인쇄물 흑백그림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검색 서비스』에 실린 
원본의 색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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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2-코어[그림 3A], 3-코어[그림 3B], 4-코어[그
림 3C]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K-코어 값이 증가할수
록 네트워크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핵심 노드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4-코어에서는 4개 네
트워크로부터 온 핵심용어들이 명확히 서로 얽혀 있음
을 볼 수 있다[그림 3C].

4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핵심용어를 도출하
여 비교하였으며[표 3], 또한 각각의 핵심용어가 어떤 
네트워크에서 왔는지, 어느 네트워크와 서로 겹친 용어
인지도 보여주었다[표 4]. ‘세계화’가 4개 네트워크에 
동시에 등장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네트워크이기 때문
에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핵심용어는 ‘경
제세계화’다. 경제 세계화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대목이
다. 이외에도 3개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핵심용어는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다국적기업’, ‘정부’, ‘증가’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등장하는 핵심용어들
을 비교 분석하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시대가 반영
된 세계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일정한 부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네트워크에서 전체 네트워크, 3-코어 네트워크
에서 상위 10위에 해당되는 핵심용어가 [그림 2A]의 
11개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였다[표 4]. 용
어 수가 많게는 473개(범례 3)에서 가장 작은 2개(범례 
11)와 같이 다양하여 상대적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핵심용어의 분포를 보
면 세계화(범례 1), 세계화와 포스트코로나-세계화(범
례 6), 포스트코로나-세계화와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
(범례 7), 및 세계화와 반세계화와 포스트코로나-세계
화(범례8)가 전체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순화된 네트워
크에서도 핵심용어로 남아있다. 

통합네트워크로부터 추출한 용어들의 빈도를 보면[표 
4], 세계화[표 4①], 반세계화[표 4②], 세계화 및 포스
트코로나-세계화[표 4⑤], 포스트코로나-세계화 및 포
스트코로나-디지털화[표 4⑥], 세계화 및 반세계화 및 
포스트코로나-세계화[표 4⑦]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
포되어 있었다. 이는 각 주제들이 핵심용어로 등장하기
도 하지만, 각 주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보나 현상을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포스트코로나-세
계화[표 4③] 자체, 세계화-반세계화[표 4④], 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를 통합
한 네트워크에서는 용어들의 출현빈도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부분적인 네트워크보다는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분석해야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코로
나19 이후 세계화를 이해하는데, 이들 네트워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화와 포스
트코로나-세계화와 포스트코로나-디지털화에는 K-코
어 2 네트워크에서 1개 용어가 50% 비율로 등장하였
다. 그러나 2개 용어 중에서 1개 용어(용어 명: 확대)가 
단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비록 비율이 높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IV. 결론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생활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역사를 돌이
켜 보더라도 160년대 안토니누스 역병이 로마멸망의 
계기가 되었고, 14세기에 시작된 페스트는 유럽 봉건제
를 붕괴시켰으며, 1500년대는 천연두가 잉카제국을 멸
망시켰다[2].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초래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에 국한하여 미래
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전망에서도 전문가와 분야마다 견해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
고 핵심용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계화의 전망
을 세계화에만 제한한다면 편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반세계화,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와 디지털화
에 대한 전망에 관한 내용도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핵심용어를 도출하였다[그림 1] 및 [표 2]. 

세계화는 경제, 문화, 기술, 인구의 이동을 함께 연결
하여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표 2]. 그 동안 세계화가 강대국이나 선진국의 전유
물로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세계사회포럼이나 유럽사회 포럼이 
개최되었고,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곳에서 시위대가 
등장하고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났다[24].

코로나19 이후 선진국 신화가 파괴되고, G2가 위축



네트워크 기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세계화 분석 69

되고, 국가나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
망된다[표 2].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에서도 변화가 
예측된다. 경제적 격차가 디지털격차로 전환되며, 디지
털관련 산업이 각광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25].

세계화, 반세계화, 포스트코로나-세계화, 포스트코로
나-디지털화에 등장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통합네트워
크를 구축하였다[그림 2]. 핵심용어를 도출하기 위해 연
결계수 및 응집중심성 이외에도 K-코어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네트워크를 좀 더 단순화하여 핵심용어를 도출
하였다[그림 3] 및 [표 3].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는 경제세계화, 문화세계화, 
선진국신화의 파괴, 반세계화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표 3].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확산되
고 정부의 개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6]. 

거대정부가 등장하면, 시장자유는 축소될 것이고 규
제와 감시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로 뉴딜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
에서는 한국판 뉴딜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여러 나라에
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인구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
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이어
지고 디지털 격차가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27]. 정부
의 재정확대나 지원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명
령이 강화되며 경영자의 권한과 이익에도 제한이 가해
지며 민간 기업이 국영 기업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26].

정부의 개입이 경제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와 자유가 제한된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을 
획득한 권력자에게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이 주
어질 가능성이 높다[26]. 2020년 헝가리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했으며, 영국 정부가 시민을 제
재할 권한을 갖는 ‘코로나바이러스 2020’ 비상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에서는 영장 없이도 개인의 집을 수
색하고 강제 연금시킬 수 있는 비상사태 법안을 통과시
켰다[28]. 결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권력자의 권한이 비대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미래학자들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등장
으로 개별국가는 사라지고 개인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

는 시대가 도래 한다고 전망했다[29]. 그러나 코로나19
가 오히려 정부개입과 국가권력을 비대하게 만들고 있
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바이오
의 융합, 로봇과 로봇간의 학습,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세계화가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29].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망이 쏟
아지고 있다[26][30][31]. 대공항의 초래, 자본주의의 
붕괴, 세계화의 후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새로운 무
역질서, 교육의 미래, 지역화의 재발견 등이 좋은 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화, 반세계화, 및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 또는 우리가 살아가
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용어를 도출하여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모
르기 때문에 미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하려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용어
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
구가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핵심용어를 도출하여 세계화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세계화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
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디지털
화에 따른 미래 예측에서 나타난 “교육격차”가 미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분야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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